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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oet named Im Hwa has had extreme evaluation in the face of a 

historical reality, division of Korean peninsular. Some people considered him 

as a poet captured in ideology and others considered him as a poet of 

romanticism based on historical viewpoin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dea and creative writing he pursued in romanticism out of the prejudice 

surrounding the poet named Im Hwa.

  Im Hwa who joined the line of poets as a runaway boy in urban area was 

different from the worker class with ideology.  Im Hwa who was an urban 

youth with sharp sensibility turned his eyes to romanticism based on 

modernism and such tendency seemed to disappear when he joined to 

KAPF.  Romanticism which seemed to disappear as an ideology to 

revolution revived in the 1930s, which was deeply related to political 

situation of the society.  In the 1930s, Im Hwa had continuous hardship and 

suffering. At that time, KAPF was oppressed and violent debate on social 

realism which was introduced as a new creative writing technique provided 

a curse of treachery for part of the poets. So Im Hwa who was a chief 

clerk, reorganized the KAPF which was disunited and suggested a 

A A A A Study Study Study Study on on on on 'The 'The 'The 'The Revolutionary Revolutionary Revolutionary Revolutionary Romanticism' Romanticism' Romanticism' Romanticism' inininin

    Im Im Im Im Hwa's Hwa's Hwa's Hwa's Poetry Poetry Poetry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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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ary romanticism as a means of warning against the poetry of 

mannerism in vogue at that time. 

  Revolutionary romanticism contrasts to romanticism as a trend of 

literature which avoids reality and is non-progressive, moves toward the 

future and pursues ideals. He finds a matching point in that realism and 

romanticism pursue better society, and suggests revolutionary romanticism 

as a realistic way to overcome depressed reality . 

  Im Hwa's revolutionary romanticism is presented as a method of creative 

writing in his actual writing, not being considered as '-ism'.  The results 

are his poetry written in 1930s, many of which are listed in the collected 

poetry titled 'Korea Strait'.  These poems show a few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the image as a' youth' who has ideals is highlighted to the 

front. In his revolutionary romantic poetry, young people who passed over 

the Korea Strait appeared frequently. They are described as heroes who go 

to learn new civilization which would awaken their colonized home, leaving 

their desires or grief.  And the strait means the historical trouble, not a 

simple sea, and is a place where young people recognized their destiny as 

a colonial people but were not frustrated but encouraged.  They are 

symbols  of romantic world based on Im Hwa's travel to Japan, not a model 

of class consciousness .  

  Im Hwa's revolutionary romanticism began as an effort by Im Hwa who 

intended to prevent disunion of the organization titled KAPF. He combined 

realism with romanticism and described a belief in the future through poetic 

works configuring optimistic perspectives toward historical rea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at the revolutionary romanticism is not a literary 

theory which was prepared as just a breakthrough to protect the 

organization, but it shows creative illusion toward the future under 

depressed reality through his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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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111장장장장.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제 제 제 제 1111절절절절. . . . 선행 선행 선행 선행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및 및 및 및 문제 문제 문제 문제 제기제기제기제기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시인 임화는 1920~30년대를 주도했던 프로 문학의 구심

체적인 이론가이자 시인이었고 카프의 서기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던 활동가

이기도 하다. 이런 임화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줄기는 바로 문학을 통한 사회 변

혁이라는 일관된 신념이었다. 이 사실은 많은 비평가들을 통해 임화를 연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화의 작품은 분단 이전에도 김기진의 「단편서사시의 길로」1)와 백철의 『조

선신문학사조사』2)에서 논의 되었다. 그러나 50년대 이후 임화에 대한 연구는 분

단이라는 사회적 상황 때문에 거의 전무하였다. 거의 사장되어 있던 임화의 문학

은 1988년 해금이 되면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김윤식, 김용직에 의해서이다. 

임화 연구의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작가론적 영역에 접근한 경우인 김

윤식은 『임화연구』에서 임화에 대한 전기적 고찰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는 ‘가출 모티프’, ‘현해탄 콤플렉스’, ‘누이 콤플렉스’등 주제론 

적 관점에 입각, 고찰하였다.3)

김용직 교수는 『임화 문학연구』에서 시인으로서의 임화의 활약상을 살펴 임

화가 문학 활동의 주류를 시로 삼았다는 것과 좌파 문인으로서 전위 집단적 문학 

활동을 펼치고자 했다는 것, 문예 이론의 개발과 추구에 노력했다는 점 등을 중시

하였다.4) 

두 번째 연구 성과는 임화가 카프에서 비평가로 활동하며 발표했던 상당수의 

평론에 대한 연구들이다. 신두원은 임화가 비록 '구체로의 상승'에 실패하였지만, 

1) 『조선문예』1, 1929. 5.

2)  민중서관, 1955.

3) 김윤식, 『임화연구』, 문학사상사, 1989

4) 김용직, 『임화 문학연구-이데올로기와 시의 길』, 새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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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의 현실주의론은 당시 최고의 수준에 오른 것으로서, 우리 문예비평사의 귀중

한 유산이라 평가하였으며 5), 정경운은 임화의 낭만주의론의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1930년대 임화의 낭만주의론이 장편소설

론과 문학사 서술로의 변용과 굴절 등에 관한 분석이 시도하였다.6) 

세 번째 연구 성과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임화의 문학사적 입장에 

대한 고찰이다. 신승엽7), 임규찬8) 등이 활발한 논의를 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 신문학사론에 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네 번째 연구 성과는 바로 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들이다. 시 작품을 

통한 연구는 시의 변모양상을 밝히는 것과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의 시 작품들을 

통한 분석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임화의 시의 변모 양상을 밝히는 연구이다. 먼저 유임하는 임화의 

시를 서정적 세계인식과 진보적 세계로의 이행, 계급적 현실의 서사화, 역사적 전

망과 내면의 모색 그리고 자기 부식의 과정, 이상의 수립과 좌절로 이어지는 네 

시기로 보았으며 결론적으로 임화의 시를 시대 상황과 작가 의식의 치열한 갈등양

상으로 제시했다.9)

신종호는 임화의 비평의식의 변모 양상과 시작의 변모 양상을 살펴보고 그의 

문학적 삶을 비평 의식과 시 작품을 두 축으로 비교하여 대립과 일치 양상을 살펴

보았다. 그는 임화의 시작 활동과 비평의 논리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주의

적 이상을 간직한 채 서정성을 노래한 혁명적 낭만주의 시인이라고 보았다.10) 그 

밖에 최두석은 단편서사시, 낭만시, 가두시의 구분을 통해 임화의 시를 구분했

다.11) 

5) 신두원, 「임화의 현실주의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1.

6) 정경운, 「임화의 낭만주의론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0.

7) 신승엽, 「이식과 창조의 변증법」, 《창작과 비평》, 1991.

8) 임규찬, 「임화 ‘시문학사’에 대한 연구」. 《문학과 논리》, 1991.

9) 유임하, 「임화시의 변모 양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1989.

10) 신종호,  「임화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1.

11) 최두석, 「임화의 시세계」, 《사회비평》,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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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은은 임화의 시를 다다이즘의 기법을 통한 시작, 서사적 구조의 단편서사

시 양식, 낭만적 경향의 시, 해방 이후 시의 네 단계로 임화의 시를 구분하였

다.12)

두 번째로 임화의 시에서 1930년대가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이다. 이 부분은 

특히 ‘낭만성’혹은 ‘낭만주의’에 대한 연구로 귀결되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

보았던 시의 변모 양상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최수진은 임화의 시에 나타난 낭만성의 형성 배경을 1920년대 역사적 상실감과 

전망 추구로 보았으며 그 안에서 역사 인식이 낭만적으로 변용되었다고 고찰했으

며 13) 그 맥락에서 임화 시에 나타난 낭만성의 특징을 현실 세계에 대한 절망적 

인식과 현실 극복 의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본 김성균의 최근 논문이 

있다.14) 

그 외에도 임화 시의 내면적 구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분석과 카프의 작품 

활동을 통한 존재론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 등이 있으며 임화의 초기 시에 드러난 

다다이즘적 경향에 관한 연구도 있다. 이태숙은 임화의 시 속에서 리얼리티를 획

득하기 위해 시적 자아가 이데올로기의 의미화, 형상화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

가의 문제를 분석하였다.15) 또한 문학과사상연구회가 편찬한『임화문학의 재인

식』16)은 임화의 문학사 인식과 시와 시론, 비평과 문학론 부분을 폭 넓게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임화의 시 연구의 대다수가 변모 양상에 관한 고찰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시인의 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그 양식의 변화를 

연구하는 과정을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임화의 시는 매우 다양한 특

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초기 시만 보더라

12) 전성은, 「임화시의 전개 양상」,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2.

13) 최수진, 「1930년대 임화 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8.

14) 김성균, 「임화 시의 낭만성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15) 이태숙, 「임화시의 변모양상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1

16) 문학과사상연구회,『임화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4



- 4 -

도 모더니즘적 경향과 낭만주의적 경향이 서정성에 바탕을 둔 단편서사시의 양식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 전체의 흐름으로 한 연구도 그 성과가 인정되지만 임

화의 시가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만큼 그 특성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임화의 시에 대한 논문들은 그의 1930년대 ‘낭만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것들이 많다. 이는 대부분 그의 낭만성을 1920년대의 낭만주의에 뿌

리를 두고 30년대 시대 상황에 대한 전망의 추구로서  낭만주의론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논문은 임화가 일생을 두고 추구했던 사회주의 이론과 정면으

로 대치되는 낭만주의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성과를 두고 있다. 또 한 그의 작품 속에서 ‘위대한 낭만정신’이 소재와 시작 

기법, 혹은 주제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밝히기 보다는 주로 현실 극복의 의

지와 전망의 추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제 제 제 제 2222절절절절.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목적 목적 목적 목적 및 및 및 및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이제까지 연구들이 임화의 시 의식이나 문학의 논리를 분리하여 연구, 임화의 

시 세계를 해석하려 하거나 임화 시를 그 변모 양상에 따라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특성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임화의 작품 세계는 큰 변화를 겪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처음 그는 

다다이즘을 비롯한 서구 전위예술을 수용하면서 실험적 기법의 시를 쓰고, 급진적 

세계인식을 통해 계급문학을 접한다. 이런 서구 문학이론의 수용과 급진적 세계관

은 사회주의의 통로와도 같았으며 초기 도시적 감수성의 바탕을 둔 그의 낭만적 

요소를 작품 속에 들여왔다. 

그 후 임화는 계급의식의 적극적 수용으로 카프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계급 

혁명에 복무한다. 그러나 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심해진 일제의 탄압 과 카프의 

해체라는 객관적 정서에 처한 임화는 현실적 타개책을 고민하게 된다. 그는 혁명

적 낭만주의를 주장하며 작품 안에서 역사적 전망을 형상화하고 자신의 신념과 의

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임화는 일제의 탄압이 심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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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내면의 공허와 황폐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4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를 포기하

고 말았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임화는 사회주의 문학이론의 선봉자로 일생 동안 이데올로

기에 사로잡혀 문학으로 계급 혁명에 복무한 작가로 비쳐지기 쉽다. 특히 해방 후 

그의 행적들은 숙청을 당한 이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그의 작품 세계를 심하

게 왜곡시키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작품의 변화가 심했던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하나의 사실 만을 놓고 시인을 살펴보다 보면 한 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인 작품에 흐르는 하나의 줄기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야 시인의 작품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임화의 작품 세계 전반을 타고 흐르는 줄기를 ‘낭만적 정신’으로 

보고 그 표출인 창작 방법으로서의 혁명적 낭만주의 이론과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임화 시에 나타난 낭만주의의 형성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1920년대 우리 문단을 풍미했던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이다. 퇴폐적이고 유미주

의였던 낭만주의는 막 문단에 들어섰던 임화의 시적 감성을 자극시켰다는 것은 이

미 다른 연구자들의 논고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프로 문학의 구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론가 임화의 평론적 작업으

로서 나타난 낭만주의이다. 이것을 임화는 20년대를 풍미했던 퇴폐적이고 유미적

인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와 차별화하기 위해‘진보적 낭만주의’혹은 ‘위대한 

낭만 정신’, ‘낭만성’이라는 용어를 빌어 이론화하는 작업을 벌였으며 작품 속

에서 적용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는 과연 임화가 일생동안 추구했던 사회주의 신념을 어떻게‘낭만주

의’에 접목시켰는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다. 임화가 당시 프로 문단에서 활

발하게 일어났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

실이다. 본 연구는 이 논의 가운데 임화가 주장했던 ‘혁명적 낭만주의’이론의

‘낭만주의’와의 차별성 및 리얼리즘적 특성이 무엇인지 밝히고 시 창작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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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실현되는지 먼저 고찰할 것이다. 

그 후, 혁명적 낭만주의를 두고 태어난 이른바 현해탄 시들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주제 의식으로 역사적 전망의 형상화에 대한 것이다. 임화는 

그의 시 안에서 낙관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암흑기 식민지 시대의 

현실 응전 방식으로 채택된 것이었으며 인간의 의지로 반드시 이루고야 말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을 보여준 것이었다. 

두 번째, 소재 부분에서의 특성이다. 먼저 공간적 소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임화의 대표적인 혁명적 낭만주의 시로 보이는 시들은 주로 바다라는 역동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바다는 새로운 문물을 가져오는 통로로서 

비유되는 데, 바로 이점이 다른 시인들의 ‘바다’와 다른 점이다. 

임화는 바다라는 낭만적인 공간 안에서 청년이라는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영웅적 인물을 보여준다. 특히 현해탄의 풍랑을 뚫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일

본을 찾아가는 청년의 이미지는 당시 많은 식민지 지식인들의 경험과 일치되는 부

분으로 혁명적 낭만주의의 리얼리즘적 소재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기본 자료는 시는 김외곤 편의 임화 전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평

과 논문들은 태학사에서 간행한 임규찬, 한기형 편의 카프비평자료총서를 참고하

였다. 연구 대상은 임화의 시집『현해탄』과『회상시집』에 수록된 1930년대에 창

작한 시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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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222장장장장. . . . 본론본론본론본론

제 제 제 제 1111절절절절. . . . 혁명적 혁명적 혁명적 혁명적 낭만주의 낭만주의 낭만주의 낭만주의 이론이론이론이론

1920년대 낭만주의는 서구 문예사조와 달리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연 발생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 퇴폐적으로 변질되어 우리 문단에 무질서하게 들어왔

다. 더군다나 잇따른 해방 운동의 실패로 인한 절망감은 당시 문단의 많은 젊은 

시인들에게 역사적 상실감과 퇴폐적이고 우울한 감상성으로 나타났다. 민족 운명

에 대한 불안과 허무의식을 바탕으로 한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 문학은 당시 역

사적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문학을 양산하였고 그로 인해 그 생명력이 짧을 수 밖

에 없었다. 

파시즘이 대두되고 경제 공황의 세계적 분위기 속에 일본의 심한 경제적 수탈

과 정신적 압박 가운데서 등장한 임화의 혁명적 낭만주의는 1920년대 문예사조적 

낭만주의와는 그 출현의 배경부터 달랐다.     

    1. 1. 1. 1.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리얼리즘의 리얼리즘의 리얼리즘의 수용수용수용수용

임화의 낭만주의론은 카프의 와해 위기와 더불어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한국에 수입된 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카프의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전개되

는 이론이다. 따라서, 낭만주의론의 형성 배경은 카프의 해산을 중심으로 한 조직

의 혼란한 상황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카프는 제 2차 방향전환과 함께 예술운동의 볼셰비키화 경향17)이 더욱 고조되

면서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일제의 탄압이라는 객관적 정세와 

17) 임화는 예술운동의 볼세비키화를 위한 구체적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일은, 예술동맹을 

재조직해서 예술운동의 각부분을 확대하고 전문적, 기술적, 전국동맹을 형성한다. 제 이는 기관지를 확립

한다. 제 삼은 카프를 계급적으로 볼세비키화 할 것, 제 사는 노동자 농민의 조직을 유기적 관계로 확보

할 것 등이다. 이를두고 박영희는 ‘창작의 질식화’라고 비판한다. 오인숙, 「1930년대 리얼리즘론 연

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1987.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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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조직의 침체 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카프 내부에서 제기된 창작의 고정화

와 작품의 빈곤상태에 대한 비판이다. 이 둘은 카프 붕괴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

용, 창작부분에 대한 반성적 인식과 창작 지도 노선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게 된

다.

이런 상황에서 신유인은 “우리의 문학적 실천은 완전히 개념화하고 발전의 질

곡이 되고, 현실과의 심대한 이율배반에 의해 표면의 공허한 포말로 떠있다”18)고 

프로작품의 근본적인 결점을 지적함으로 창작방법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의 가능성

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작품의 공식적인 유형화나 기계론적인 관념의 주입에 대

한 프로 문학가들의 반성은 현실에 대한 뚜렷한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여

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객관적 정세로 인한 맹인들의 결손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프로 문단의 조

직적인 동요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최후의 논리적 거점이라고 볼 수 있

다.

그 명칭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33년 백철의 「문예시

평」19)을 통해 소개되었다.20) 백철은 당시 조선의 현실과 소련의 현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명칭이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으로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사

회주의 리얼리즘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슬로건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유보적인 입

장을 취한다. 이러한 백철의 소개 후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를 제시한 사람은 안막이다. 안막은 「창작방법 문제의 재토의를 위하여」21) 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이론을 제시하고 그 수용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사회주

의 리얼리즘의 근거를 모든 작가들을 격려, 지도하는 창작상의 방법으로 보았다. 

또한 소비에트에서의 창작방법상의 제토의의 성과를 이해하여 취득할 것을 강조한

18)신유인, 「문학창작의 고정화를 향하야」,《중앙일보》, 1931.12.1-8.

19) 《조선중앙일보》1933. 3.2-8.

20)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소련에서 처음 주장된 것은 1932년 5월이지만 방법론으로 확립된 것은 1934년 8월

이었다. 즉, 백철이 소개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수입 당시에도 확립된 창작 방법이 아니었으며 이는 

새로운 창작방법을 찾던 카프내에서 일대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21) 《동아일보》1933.11.2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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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이에 안함광은 「시사문학의 옹호와 타도 나이브 리얼리즘」에서 ‘일부 논자

들이 자기의 우익적 편향에 대한 변호의 수형’으로 시작하여 ‘작가의 정치적 과

제’에 대해서까지‘화살을 보내고 있다’며 카프 문단의 행태를 고발한다. 또 조

선의 현실을 무시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덮어놓고 열두냥식’의 도입 현실을 

비판하고 나선다23). 이런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 논의는 그 양상이 치열해질수

록 그 반작용이 생기는데, 이는 바로 조직 이탈과 사상적 전향을 하는 작가들에게 

카프의 내부 갈등이라는 구실을 제공한 것이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소비에트 작가동맹이 창작방법으로 엮어낸 것이다. 혁명

을 성공한 소비에트 내의 작가들은 레닌이 사망한 후 나름대로 사회주의 체제가 

굳혀가고 있는 중에도 사회에 나타나는 모순과 갈등을 고발하고 비판할 처지에 처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에트 내에서 문학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전위세력

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와 같은 비판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 논

리적 모순의 막다른 골목에서 고리키가 개관한 이 방법론은 이후 스탈린이‘사회

주의 리얼리즘’이라 칭한다.

실제생활의 총체로부터 그 기본관념을 추출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창안해내고 이것을 하나

의 이미지 속에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리얼리즘을 확득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로부터 추출해낸 

관념에 바람직하고 가능한 것을 덧붙인다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미지가 보충된다면, 

우리는 신화의 밑바닥에 있으며 현실을 향한 혁명적 활동의 발흥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낭만주의를 획득한다.24)

‘바람직한 것과 가능한 것’은 물론 사회주의의 질서 안에서 수반되는 모든 

것들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계급을 타파한 사회인 공산주의 사회를 말한

다. 즉, 작가는 현실의 묘사에 이러한 것들이 곧 실현되리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22) 안막, 「창작방법 문제의 재토의를 위하여」《동아일보》1933.11.29-12.7

23) 안함광, 「시사문학의 옹호와 타도 나이브 리얼리즘」, 『형상』제 2호, 1934.3.

24) R.H.스타시,『러시아문학비평사』, 이항재 옮김, 한길사, 1987.pp.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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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거나 매우 모순적인 징후에 직면해서는 그것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달성되

었다고 가정한다. 

우리 소비에트 문학은 경향적이라고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소비에

트 문학은 경향적이기 때문이다. 계급투쟁의 시대에 비계급적, 비정치적, 비경향적 문학은 존재

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작품의 뛰어난 주인공들은 새로운 삶의 적

극적 창조자들이다. 그것은 낙관적이지만 어떠한 생물학적 본능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다. 그것

은 부상하는 계급, 즉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번창하고 있는 계급인 프롤레타리아의 문학이기 때

문에 낙관적인 것이다.25)

이는 주다노프주의(The Zhdanovshchina) 로 유명한 강제적 사회주의 리얼리즘

의 도입자 안드레이 주다노프가 1934년 전소비에트 작가회의에서 한 연설문이다. 

위의 연설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칙은 매우 경향적이고 호

전적일 정도로 당파적이며 선택적이었다. 또 사회를 개혁하고 미래지향적인 목적

의식의 방법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카프의 문학적 지향점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카프 조직의 재건과 새로운 문학이론 도입이라는 두 가지 당면 과제를 안고 있

었던 임화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은 자신의 세계관과 무

관한 이론이 아니었다. 따라서 임화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이론을 구실삼아 예술지

상주의로 돌아서는 작가나 지도노선의 이탈을 꾀하는 문학인들에게 제동을 걸면서 

새로운 이론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카프를 재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런 문단상황에서 임화는 1933년 김남천과의 ‘물 논쟁’으로 프로 문학 전반

에 걸친 우익으로의 전향을 비판하면서 본격적인 문예 이론의 정비에 나선다. 

…… ＸＸ주의자고 학생도, 담합 사건에 들어온 일본인도 다 ‘물을 갈망하는 인간’이란 개

념하에 추상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인간의 구체성이 구세성의 보다 더 구체적인 구체성인 인

25) R.H.스타시, 위의 책,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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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계급적 차이는 조금도 ‘살아’있지 않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구체성인 계급성- 당파적 

견지의 결여는 ‘물담당’의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죄악적으로 전화되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은 우리들의 문학의 최대의 위험인 우익적 일화견주의 -그것은 정치적으로 문화

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의 명백한 현현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타일 이러한 창작상의 편향을 낳

은 일련의 창작이론과 함께 체계적으로 비판받아야 하고 끊임없는 투쟁의 포화가 이곳에도 집중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길에서만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일체의 부르조아적 악몽으로부터 순화되고 

확고한 전진의 노상에 설 수가 있는 것이다.26) 

임화는 위의 글 「6월 중의 창작」에서 김남천의 작품 「물」이 사물을 사회

적, 정치적 맥락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김남천이 단지 ‘물’을 원

하는 사람들이 계급적으로 분화되지 않는 가운데 생물학적 요구만으로 표현하여 

계급성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임화가 「물」을 정치적 일화견주의의 산물이라 하

자, 이에 김남천은 「임화에게 주는 나의 항의」27)에서 자신이 장기간의 옥중 생

활로 실제적인 실천과 창작 생활이 유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 찬반 논쟁에 걸치는 창작방법논쟁의 서막

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논쟁의 요지는 '작품으로서의 실천 문제‘로 귀결

되었는데, 임화의 실천이란 ‘사상성’을 우위에 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함으로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김남천의 실천이란 프롤레타리아적 ‘삶의 현

장’ 속에서의 구체적인 ‘작가 자신의 행동 실천’을 중시한다는 의미의 실천이

었다.

임화는 「비평에 있어 작가와 그 실천의 문제」28)에서 실천을 개인적인 차원의 

26) 임화, 「6월 중의 창작」,《조선일보》, 1933. 7.19. 

27) (전략)그러므로 김남천의 우익적 경향에 대한 원인의 해명은 김남천이 장구한 시일간 옥중 생활에 의하

여 실제적인 실천과 창작 생활로부터 유리되어 있다는 사실과 및 김남천의 과거의 단시일간의 조직적 훈련 

때문에 그의 세계관이 불확고 하다는 사실과 또한 출옥 후에도 노력 대중과 하등의 관련없는 생활을 영위하

고 있다는 등등의 실천상의 일체를 문제하지 않고는 불완전한 성과에 도달할 것이다. (중략) 그러나 소위 Ｘ

Ｘ(검열)의 눈을 피하여 나오는 작품이라는 선입견 없이 작가가 이것을 썼다고 보는 것은 아무러한 정당한 

이해도 아닐 것이다. 나는 이 작품을 『대중』에 꼭 발표되도록 썼다. 소극적이나 이것을 발표하여서 독자에

게 일깨워주는 것이 이로우리라 생각하며 썼다. 김남천, 「임화에게 주는 나의 항의」,《조선일보》, 

1933.8.1-1933.8.3. 

28) 그러므로 실천은 비록 일 개인적인 것일지라도 역사적 사회적으로 제약되며 또 문학이 표현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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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 ‘그 시대의 사회 계급의 객관적 실천’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여전

히 사상성, 당파선, 정치성 우위의 문학론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창작 방법론과 결부되었을 때, 그 이해가 달라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적 창조 과정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모든 특수적인 복잡성을 일률적인 것으로 

단순화하고 훌륭한 정치적 실천만이 의례히 훌륭한 예술을 생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창작적 방

법을 일정불변의 法式과 같이 이해하고 예술이 다른 이데올로기와 뱆는 ‘복잡한 의존관계’를 

定規化하는 이미 격하된 묵은 견지의 지지자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29)

위의 글에서 임화는 김남천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예술과 정치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다. 즉, 위의 글 속에서 임화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의 속의 예술성

의 문제와 정치성의 문제를 서로 별개로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통해 임화의 

고도의 정치성이 ‘작품으로서의 실천’으로 변용되는 모습과, 그 구체적인 방법

론이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사회학 주의에 입각한 1933년 이전의 변증적 사실주의, 프롤레타리

아 리얼리즘, 유물변증법적 사실주의 등 여타의 다른 논쟁들과는 달랐다. 사회주

의 리얼리즘 논의는 위의 논쟁들과는 다르게 사상성이나 정치성이 아닌 창작에 있

어서의 자율성의 인정이라는 논점에서 시작된다. 즉,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사회주

의 문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예술적 허용’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

이다.  

이에 임화는 위의 글에서 ‘작가의 예술적 방법은 이데올로기로부터 그의 일제

의 작가의 전체적 세계관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라는 구라프 서기국의 명제를 

전적으로 인정한다. 즉, 문학은 사회주의라는 바탕에 뿌리를 둬야 함을 천명한 것

이다. 그러나 김남천 식 ‘정치적 실천’만이 훌륭한 예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경험주의적 의미의 개인의 실천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계급의 객관적 실천이다. 따라서 실천이란 결코 

개인적 의미의 작가적 실천에서 그 전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문학 운동의 일반적인 실천, 더 들어가서 

문학, 예술운동 그것이 종속되어 있는 계급투쟁의 실천-정치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그것과의 

관련 가운데 이해되어 간다. 《동아일보》, 1933.12.19.

29) 임화, 비평에 있어 작가와 그 실천의 문제.《동아일보》, 193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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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방법을 일정불변의 法式’으로 이해하는 논리로서 ‘묵은 견지의 지지자’

일 뿐이라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창작 방법이란 ‘일정불변의 법식’이 될 수 없

다는 논지로 임화가 세계관이 달라지면 창작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가변의 

폭’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향은 임화에게 문학 내적 논리의 추구로 이어진다. 김남천과의 논쟁

에서 문학과 실천의 문제를 문학성의 문제로 일단락 지은 임화는  맑스주의 문예 

비평을 과학적으로 독립된 학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리얼리즘은 창작방법의 영역

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맑스주의 예술과학은 이 두계열을 통일 가운데서 체현하는 것이다. 동시에 전자

나 후자가 다 이러한 통일성 가운데서 비로소 과학으로서의 독립적인 학문이 되는 것이다. 

……30)

……그러므로 리얼리즘은 문학의 스타일이고 비평의 스타일은 아닌 것이다.…… 맑스주의 문

예비평은 그것이 ‘예술의 일체의 복잡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의무는 있어도 리얼리즘의 

명칭을 즐겨 받아들여야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문예비평은 문학의 창작과는 달라서 한개의 추

상과학인 것은 이해해야 한다.31) 

 맑스주의를 예술의 과학에 포함시키면, 리얼리즘은 맑스주의의 범위 내에서 

문학을 보는 하나의 스타일로 인식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맑스주의의 눈으로 리얼

리즘이라는 창작방법을 고찰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기되는 새로운 창작방법이론이 

바로 혁명적 낭만주의론이다.

2. 2. 2. 2. 혁명적 혁명적 혁명적 혁명적 낭만주의 낭만주의 낭만주의 낭만주의 이론의 이론의 이론의 이론의 형성형성형성형성

카프 해산을 전후로 조선의 문단은 크게 리얼리즘 계열과 예술 지상주의 계열

30) 임화, 「집단과 개성의 문제」, 《조선중앙일보》, 1934.3.13-20.

31) 임화, 「현대문학의 제경향」, 『우리들』, 19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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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분되었다. 그러나 임화에게 이 둘은 모두 탐탁지 않은 것이었다. 일단, 리얼

리즘은 그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 그 매력이 없어진 지 오래

였다. 또 예술 지상주의는 그야말로 임화의 시적 세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런 시기, 임화가 당면한 과제는 리얼리즘이 흔들리고 구심점마저 사

라진 프로 문학의 정당성을 찾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비 카프 계열, 특히 예술 

지상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창작 방법에 대한 모색 또한 과제로 남았

다. 이에 임화는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낭만주의를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이론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32)와 「위대한 낭만적 

정신」33)이다.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의 부제 ‘신 창작 이론의 정당한 이해를 위하

여’에서 임화의 낭만주의론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수용의 수단으로만 제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상황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는 

프로 문단의 재건과 프로 문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창작 방법론의 모

색이라는 절박한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임화의 낭만주의론은 이전 프로 문학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도식성과 객관주의

의 편향을 비판하는데서 시작한다. 그와 함께 문학의 형상화 과정에 있어서 예술

성을 담보하는 창작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암울한 현실에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문학적 인식 자세에 대한 모색도 함

께 진행된다. 

과거 프로 문학은 문학의 볼세비키화의 진행에 따라 노동자의 혁명과 사회 변

혁을 내용으로 하는 문학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 변혁이라는 정치적 

슬로건 아래에서 문학은 언어 예술이라는 특수성을 잊게되었다. 또 현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낙관주의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임화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학적 형상화의 과정을 단순히 경제적 모순이 가져온 계급간의 갈등과 혁명의 

32) 《조선일보》, 1934.4.19

33) 《동아일보》, 193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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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만 이해하고 작품을 창작하면 그 작품이 도식적이고 획일적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작품은 현실의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혁명에 대한 낙관론만을 

강요하고 결국 독자들의 현실과 유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임화는 낭

만주의의 본질적 특징 중의 하나인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성격과 미래 지향적 성격

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우선 임화는 자신의 ‘낭만주의론’은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임화의 낭만주의론은 문학적 형상화의 과정에서 창작 주체의 

인식의 계기를 강조한다. 또 낙관적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문학적 

방법론에 해당하는 개념이었다. 임화의 낭만주의론은 핵심은, 주관주의적인 관점

에서 새롭게 해석한 ‘진보적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임화가 주관적 인

식의 강조와 이상 세계에 대한 추구 경향을 새롭게 해석하여 당시 프로 문학의 한

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임화는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서구 영국, 독일, 프랑

스의 낭만주의가 ‘각국의 문학의 전통이나 사회 정치적 조건’의 상이성으로 인

한 특수한 형태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였다. 그리고 당시 낭만주의의 발생 배경

을 현실적 구조에서 찾고 있다. 

이 낭만주의는 명확히 사회적 진화의 노선 상에서 귀족, 자본가의 문화로부터 공업 자본가의 

문화로의 사회적 전환기에 대응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므로 19세기 후반의 귀족적 낭만주의가 신

흥하는 사실주의에 대하여 방향을 譏 한 것에 대하여 이 시대의 낭만주의는 역사주의적인 다시 

말하면 진보적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다.34)

임화는 낭만주의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다. 첫 번째는 문예

사조로서의 낭만주의로 현실을 도피하고 역사의 진보를 방해하는 반동적 성격이

다. 둘째는 진보적 낭만주의로 미래를 지향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임화가 자신의 이론에서 수용하는 부분은 후자이다. 임화는 낭만주의의 본질적인 

34) 임화,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조선일보》, 1934.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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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미래 지향적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보아 ‘낭만적 정신’이라고 설명하면

서, 이 개념을 ‘역사주의적인 입장에서 인류 사회를 광대한 미래로 인도하는 정

신’이라 규정하고 있다. 

프로문학에 있어서의 낭만적 정신은 결코 과거 문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적인 바 모순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적인 것의 완실한 이상이다. 

……즉, 이것은 칼포틴의 용어를 빌면 ‘현실적인 몽상’, 현실을 위한 의지, 그것이 낭만정

신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낭만적 정신-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인류사회를 광대한 미래로 인도하는 

정신이 없이는 진정한 사실주의도 또한 불가능한 것이다. 

즉 주관과 객관을 진실로 통일하고, 현실 가운데서 비본질적인 일상성의 속악한 제2의적 쇄

사 만에 종사하는 것이 아리나, 그것을 제거하고 혹은 그것을 뚫고 들어가 그 가운데 움직이는 

본질적인 성격의 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창작이론과 문학의 이상이다. 35)

……문학이 비로소 예술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의 정신에 의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문학상의 일방향으로서의 낭만주의는 꿈꾸는 것을 알고 또 그 몽상을 문학의 현실을 가

지고 구조한 문학 위에 세워지는 성격적 칭호이다.

그러나 나는 낭만적 정신을 모든 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대신 창조하는 몽상이라

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창조하는 것은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며, 正히 

꿈꾸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36)

임화는 문예사조로서의 등장한 낭만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보적 낭만

주의가 당시 리얼리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는 낭만주의를 그저 문학의 창작이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입하게 된다. 임화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낭만주의의 개념을 리

얼리즘과 결합시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의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임화의 이론에서 사용되는 ‘낭만적 정신’은 문학적 가치에 해당하는 개념으

35) 임화, 앞의 글. 

36) 임화, 「위대한 낭만정신」, 《동아일보》, 1936.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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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현실의 모순된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는 정신을 

의미한다. 임화의 논의에서 ‘낭만적 정신’은 위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학작

품에서의 ‘창조하는 몽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또 그는 ‘창조하는 

것’은 ‘꿈꾸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리얼리즘과 낭만주의는 본질적으로 더 

나은 사회, 즉 이상 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진실한 꿈은 미래에의 지향, 창조만을 체현한다. 그러므로 회상에는 비애와 감상이 따르고 

몽상에는 즐거움과 용기가 相伴한다. 그러나 꿈과 현실은 모순하는 것이다. 몽상하는 표상이란 

현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꿈이다. 그러면 문학은 몽상과 현실 가운데의 모순과 부조화

로 분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곳에 문학의 존재이유 즉 창조의 체현자로서의 문학이 성립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세계문학 사상의 大家群에게만 비할 수 있는 가치있는 문학이다. 왜 

그러냐 하면 문학은 현실과 이상-꿈-이 모순하고 조화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것을 통일 조화시키

려는 열렬한 행위적 의욕의 표현인 때문에……

그러므로 문학은 꿈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꿈은 필연적으로 사물의 자연적인 성질을 부정한다. 자연적인 진행의 속도를 인위적 

행위로 보다 빨리 이상에 접근시키므로 그것이 원칙적으로 존재의 자연성의 상위에 있다. 

물론 꿈은 회상의 대립자이나 동시에 환상으로부터도 구별되어야 한다. 환상은 허무맹랑한, 

다시 말하면 존재할 수도 없고 또 반드시 존재하지 못할 것을 그리는데 지나지 않는다. 

꿈의 반자연성은 결고 비자연성이 아니다. 가능한 당위를 자연적 진행으로가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하며 실현시키는 것이다. 37)

낭만주의를‘위대’하다고 말한 위의 글에서 임화는 ‘꿈’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그는 진실한 꿈이 미래에의 지향과 창조를 체현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문학

을 꿈과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 모순과 부조화를 통일시키고 조화롭게 하려는 

욕구의 표현이라 주장한다. 또, 허무맹랑한 환상과 꿈을 구별하며 가능한 당위를 

인위적 행위를 통해 실현시키는 것을 꿈이라고 말한다. 임화는 ‘낭만적 정신’이

라는 문학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창조하는 몽상’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암울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리얼리즘적 대응방식을 만들어

37) 임화,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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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이것이 바로 ‘낭만적 정신’이다. 

임화가 주장하는 ‘낭만적 정신’이란 이상사회의 건설이라는 꿈을 인위적 행

위를 통해 실현시키는‘현실을 위한 의지’로도 표출된다. 따라서 그의 낭만적 정

신이란 프롤레타리아적 세계관 속에서 사실주의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문

학성’과 ‘예술성’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문학상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현상되는 모든 것을 낭만적인 것이라 부르고 그것이 사실

적인 것의 객관성에 대하여 주관적인 것으로 현현하는 의미에서 ‘낭만적 정신’이라고 부르고 

싶다. …… 그러므로 결국 어떠한 문학에 있어서고 주관은 불가분의 것이고, 문학의 사실적 이

상의 실현이라는 것은 작자가 인식하고 사유한 객관적 현실과 독자가 그 작품을 통해서 인식하

고 사유한 현실이 근사하고 접근하고 조화될 때 비로소 완미한 상태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

다.38)

이 주관의 특수한 형태인 ‘낭만적 정신’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 세계관의 전

망을 뜻한다. 이 정신은 ‘결코 비과학적인, 현실적인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

의 현실이 발전하는 운동의 장래가 우리를 위하여 가져올 필연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이라든지, ‘과학과 현실과 미래 가운데 그 현실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인류 사회를 광대한 미래로 인도하는 정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신을 견지해야만 ‘주관과 객관을 진실로 통일하고 현실 

가운데서 비본질적인 일상성의 쇄사 만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고 

혹은 그것을 뚫고 들어가 그 가운데 움직이는 본질적 성격의 제 특징을 파악하

는’즉 ‘전형적 환경 가운데의 전형적 성격을 똑똑히 구체화하는’ 진정한 사실

주의가 가능하다.39) 요컨대 임화는 이러한 ‘낭만적 정신’을 ‘진정한 사실주

의’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사실적인 것’은 지금까지 그가 강조했던 인식의‘객관주의’를 뜻한

다. 따라서 ‘새로운 창작이론’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낭만적 정신’의 역사

38) 임화, 위의 글.

39) 임화,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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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는 혁명적 낭만주의와 ‘사실적인 것’즉 객관주의의 절충

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 한 정신적 요소, 즉 주관은 리얼리즘의 실현에 있어서 작가가 현실 가운데

서 어떠한 대상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과 그 대상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의 두 가

지 영역을 담당하게 된다. 작품이 전적으로 작가의 세계관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만 결국은 작가에 의해서 인식된 세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작품의 창작에 있어서 

작가의 세계관이 작품의 소재와 선택, 선택된 소재의 배치, 그리고 그로써 표출되

는 주제를 규정할 수 있다40)는 점에서 임화의 주관이 ‘세계관’을 의미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올바른 사실주의는 작자의 주관과 객관적 세계의 통일 상태를 의미하는 것41)으

로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인류 사회를 광대한 미래로 인도하는 정신인 낭만적 정신

이 없으면 올바른 사실주의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임화의 생각이다. 이것은 

곧 혁명적 낭만주의가 사실주의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화의 

생각은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혁명적 낭만주의를 동일시하는 발상으로 소련의 비평

가 부하린의 의견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42) 

이 ‘낭만주의’는 인간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상, 그리고 착각 등을 비범한 

것으로 보고 평범하지 않은 성격, 감정, 생각, 꿈, 희망을 인정하고 노래한 반동

40) 역사문제연구소,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89. p.90

41) 이런 임화의 인식은 이제까지 카프 이론가들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주체의 외부에서 당파성이 일방적

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의지와 현실의 객관성 간의 상호 관련 속에서 진정한 당파성이 나오

는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프로문학 이론사의 발전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띈다. 

    김정훈,  『임화 시 연구』, 국학자료원, 2001. p.140.

42) 부하린은 〈제 1차 소비에트작가전연방회의〉(모스코바, 1934.8.18~9.1) 기간 중 행한 연설에서 다음

과 같이 주장한다. 

      사회주의 현실주의가 능동성과 활동성으로 특징지워지고 어떤 과정의 무미건조한 사진 같은 것을 제

공하지도 않을 때, 그리고 열정과 투쟁의 세계 전체를 미래에 투사하고 영웅적 원칙을 역사의 왕위에 오

르게 할 때, 이때 혁명적 낭만주의는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한 부분을 이룬다. (……) 우리의 상황에서 낭

만적인 것은 특히 영웅주의와 결부되어 있으며 결코 형이상학적 천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의 지상

을, 즉 적에 대한 승리와 자연에 대한 승리를 지향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현실주의는 기존의 것

의 한갓된 공고화가 하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발정의 실마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미래로 이어

간다. 따라서 낭만주의적 현실주의와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대립은 무의미하다. 

   김정훈, 위의 책. p.140. 각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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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낭만주의와 대립되는 표현이다. 혁명적 낭만주의는 예술 주체가 사회현실 내에

서 오늘은 비록 미약하지만 결코 정복되지 않는 새로운 희망을 절박한 현실 내에

서 예술적으로 설득력 있게 형상화 하는 것이다. 이는 고리끼가 주장했던 적극적

인 미래지향적 요소와 이를 예술 계기로 내포한다는 점에서 ‘혁명적 낭만주의’

의 틀과 함께 한다.43)

이‘혁명적인 낭만주의’는 현실 내에서 객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움이라

는 맥락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움을 예술적으로 발견하고 사회 내

에서 관철되도록 도와주는 예술주체의 능력으로 특정 지을 수도 있다. 즉 혁명적 

낭만주의는 ‘전망의 형상화’인 것이고 임화는 작품을 통해 역사적 전망과 현실 

개척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임화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폭적 수용을 통해 문학의 양대 원리를 ‘사실적

인 것’과 ‘낭만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각각 주관과 객관에 대응시키는 논리

의 비약을 초래하는 오류를 무릅썼지만, 그럼에도 그가 ‘낭만적 정신’을 강조한 

것은 프로문학의 당파성을 수호하는 동시에, 당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수용과정

에서 노출된 문제들인 탈 정치적 경향과 객관주의적 편향성을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꿈’은 자칫 객관적인 현실과의 능동적 

교섭을 넘어 주관적인 편향으로 빠져버릴 위험성을 갖고 있다.44) 이런 한계와 오

류를 넘어서기 위해 임화는 ‘낭만적 정신’의 지속적인 수정과 세련화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조화’라는 자신의 문학적 관심을 관철하고 프로문학을 활성화시

43) 에른하르트 욘은 그의 저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입문」 (198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에서나 예술 문제에 관한 당의 결의서에서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개념은 거

의 통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리끼가 이러한 개념으로 포착하려 했던 사회주의적 현실주

의의 한 측면이 무의미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류이다. 그와는 반대로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막심 

고리끼는 사회주의적 현실주의와 비판적 현실주의를 구별짓는 근본 계기로서 전자의 적극적인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상정하면서, 이러한 예술 계기를 내포한다는 점을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었

다.

에른하르트 욘,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입문』, 사계절, 1988. pp.179-183

44) 실제로 그는 몇 년 뒤 발표한 「사실주의의 재인식」(《동아일보》, 1937.10.8)에서 ‘시적 리얼리티를 

현실적 구조 그곳에서 찾는 대신 정신을 가지고 현실을 규정하려는 역도된 방법’에 빠져있었다고 자기를 비

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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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낭만적 정신’은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현

실을 타파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념의 형식이라 할 수 있으며, 역사의 발전

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임화의 혁명적 낭만주의론은 당시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며 

이것은 창작 이론적 작업과도 관련이 있다. 이 것은 그가 프로 문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였기에 자신의 이론과 작품 창작을 일치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또 한 이것은 임화의 적극적 현실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

다. 

    

제 제 제 제 2222절절절절. . . . 혁명적 혁명적 혁명적 혁명적 낭만주의의 낭만주의의 낭만주의의 낭만주의의 실제실제실제실제

        

    1. 1. 1. 1. 혁명적 혁명적 혁명적 혁명적 낭만주의 낭만주의 낭만주의 낭만주의 시의 시의 시의 시의 특성특성특성특성

      

        가가가가. . . . 역사의 역사의 역사의 역사의 낙관적 낙관적 낙관적 낙관적 전망전망전망전망

        

일제 강점기 카프가 해체된 이후, 대체로 이전까지 노동운동시를 즐겨 사용하

던 권한, 이병각등은 풍자시를 즐겨 창작하고, 단편 서사시를 즐겨 사용하던 임

화, 이찬, 윤곤강등은 혁명적 낭만주의 시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풍자시를 

선택한 이들은‘리얼리즘적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현실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

다. 이에비해 혁명적 낭만주의 시를 선택한 작가들은‘당파성’을 우선시하였는

데, 그들은 현실에 대한 시인의 감정과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임화의 혁명적 낭만주의 시는 특별한 사물이나 현상에 의해 촉발된 개인의 서

정적 감정을 노래하는 전통적 의미의 서정적 장르에 속하면서도, 다음 몇 가지 점

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혁명적 낭만주의 시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신념

을 표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서정시와 달리 사회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다. 주로 사적인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시와는 달리 임화의 혁명적 낭만주의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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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대한 대결의식, 전망을 담은 의식적 저항 양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임화는 행동과 이념의 실천이 용인되지 않는 시련과 고통의 상황에서 내면적 모색

을 통해 가슴속의 의지를 절대로 찬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충전시킨다. 

주리라! 주검의 악령이여! 네 탐내는 모든 것을……

가을의 산야가 네 위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눈 속 깊이 내어 맡기듯……

그러나 종달새 우는 오월

푸른 하늘 아래 나팔을 불며

군호소리 높이 두 발을 구르고

잠자는 모든 것을 일으키고,

침묵한 온갖 것의 입을 열어 절규의 들로 불러 내이며,

죽어진 그 시절의 모든 목숨을

무덤으로부터 두 손을 잡아 일으킬,

저 열 실 얼음 속에서도 아직

산 것을 자랑하는 어린 물고기의 마음이, 

한 줄기 빛깔도 엿볼 수 없는 

이 어두운 땅 속에서,

두 주먹을 고쳐 쥐며 높이고 있는

‘한니발’의 굳은 맹서를……

암흑이여! 주검의 어머니인 대지여!

말해보라! 꽉 그 목을 눌러 

영구히 숨줄을 끊을 수 있겠는가?

자거라! 

이제는 두 번 살아 우리 앞에 나서지 못할

사랑하는 옛 벌 ‘ＸＸ’아! 고이 자거라!

지금 살아서 죽는 우리들과 함께.

누가 감히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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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히 죽었다고 말하겠는가?

-「주리라 탐내는 모든 것을」일부-

「주리라 탐내는 모든 것을」에서 임화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시련을 견디며 

봄을 기다리는 희망과 낙관적 신념을 노래하고 있다. ‘주검의 악령 ’에게 ‘가

을의 산야’가 자연의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눈 속 깊이 

내어맡기듯’탐내는 것을 모두 주겠다고 울부짖는다. 이 부분에서 현실 상황에 어

쩔 수 없이 굽혀야 하는 시인 스스로의 체념과 아픔이 묻어난다. 그러나 ‘종달새 

우는 오월’이 되면 ‘침묵한 온갖 것의 입을 열어 절규의 들로 불러 내이며, 죽

어진 그 시절의 모든 목숨을 무덤으로부터’잡아 일으킬 ‘한니발의 굳은 맹서

를’끊을 수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시는 암울한 현실을 겨울이 지나 오월이 되는 것에 비유, 어린 물고기가 열 

길 얼음 속에서 살아난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도래할 상황에 대한 그

의 신념을 노래했다. 이런 시인의 신념은 역사적인 것에 대한 전망이며 내면의 모

색에 대한 한 특색으로 나타난다. 

세월이여! 흐르는 영원의 것이여!

모든 것을 쌓아 올리고, 모든 것을 허물어 내리는,

오오, 흐르는 시간이여, 과거이고 미래인 것이여!

우리들은 이 붉은 산을, 시커먼 바위를,

그리고 흐르는 세월을, 닥쳐오는 미래를,

존엄보다도 그것을 사랑한다.

우리들은

타는 가슴을 흥분에 두군거리면서 젊은 시대의 대오는

뜨거운 맥이 높이 뛰는 두 손을 쩍 벌리고

모든 것을 그 아름에 끼고 닥쳐오는 세월! 미래!

그대를 이 지상에 굳건히 부여잡는다.

우리는 역사의 현실이 물결치는 대하 가운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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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지며 무너져가는 그것을 물리칠 확고한 계획과 

그것을 향하갈 독수리와 같이 돌진한 만신의 용기를 가지고

이 너른 지상의 모든 것에서 너의 품안으로 닥아선다

오오, 사랑하는 영원한 청춘 세월이여.

너의 그 아름다운 커다란 푸른 빛 눈을 크게 뜨고,

오오, 대지의 세계를 둘러보라!

누구가 정말 너의 계획의 계획자이며!

누구가 정말 너의 의지의 실행자인가? 

-「세월」일부-

「세월」은 역사의 진보성에 대한 작가의 신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현실은 

‘나무가지를 후려 꺾는 눈보라와 함께 얼어붙어 삼동 긴 겨울’로 인식된다. 이

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카프의 해산과, 사상적 탄압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깔려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열악한 현실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역사의 

진보적 발전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다. 세월의 흐름은 ‘사멸하는 

것이 돌아서는 것을 허락한 일이’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은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고 세월은 ‘낡은 것’이 ‘새로이 생탄하는 어린것

의 울음 우는 목을 누르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인의 역사에 대한 믿음은 ‘세월’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청춘’적 성격에 

비유되고 있다. 세월은 겨울의 죽음의 이미지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영원하다. 또 세월은 낡고 정체된 과

거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과정으로  현실의 모순은 극복되고 희망적 미래를 

약속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인이 자연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을 동

일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연의 시간은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오고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이 자연의 변화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



- 25 -

없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시간은 다르다. 시인의 시간은 ‘썩어지며 

무너져가는 그것을 물리칠 확고한 계획’과 그것을 행하여 갈 ‘독수리와 같이 돌

진할 만신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시인은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실행

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위 시의 ‘세월’은 자연의 시간이 순환하는 것에 비해서 

인간의 시간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비유의 대상으로 선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두 편의 시에서 알 수 있듯, 임화의 혁명적 낭만주의 시에는 인간의 의지와 

실천을 통하여 현실적 모순이 극복된다. 그리고 희망적인 미래가 가능하리라는 역

사 인식을 바탕으로 반드시 올 미래가 자연을 상징으로 비유되고 있다. 그러나 임

화는 역사적 전망을 자연의 변화 법칙에 대비하여 비유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

르면 자연이 변화하는 것과 달리 역사는 주체가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변화 발전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자는 실천적 

투쟁의식을 부르짖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찾게된 일종의 정신적 응전 방식인 것이

다.  

    나나나나. . . . 역사적 역사적 역사적 역사적 주체 주체 주체 주체 청년청년청년청년

임화의 시는 역사적 전망과 더불어 리얼리즘 시의 한 양상으로 동시대인의 공

동 체험을 그리는 것이 많다. 그의 도일 체험을 통해 형상화 되었다고 보이는 현

해탄 시에는‘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현해탄을 건너가는 

장면이 많다.

임화의 혁명적 낭만주의 시의 서정적 주인공 청년은 조선의 근대적 청년 일반

과 동일시되며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과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

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또‘청년’은 건강하고 희망찬 긍정적인 것이며 앞으로의 

역사를 창조해 가는 원동력으로 설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임화는 엄혹하고 암담

한 현실을 깨뜨려 갈 수 있는 청년이 긴장과 갈등을 이겨내고 낙관적인 미래를 가

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 시에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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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 문화의  촘촘한 그물 밑에

나는 전선불을 끊고 철로 길에 누웠던

옛날 어른들의 슬픈 미신을 추억한다.

비록 늙은 어버이들의 아픈 신음이나,

벗들의 괴로운 숨소리는,

두려운 침묵 속에 잠잠하여,

희망이란 큰 수부에 닿는 길이

경부 철도처럼 곱다 안할지라도,

아! 벗들아, 나의 눈은

그대들이 별처럼 흩어져있는,

남북 몇 곳 위에 불똥처럼 발가니 달고 있다.

(중략)

한 번도 뚜렷이 불려보지 못한 채,

청년의 아름다운 이름이 땅 속에 묻힐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로부터 만들어질

새 지도의 젊은 화공의 한 사람이란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삼등 선실 밑에 홀로

별들이 찬란한 천공보다 아름다운

새 지도를 멍석처럼 쫙 펼쳐 보는

한여름 밤아, 광영이 있거라.

-「지도」일부-

시의 주인공인 청년은 삼등 선실에 홀로 앉아 있다. 그는 지금 바다 저쪽으로 

운명을 굳힌 상태다. 새로운 시대를 펼쳐보이겠다는 신념과 다짐을 통해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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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각자로 살기로 마음을 굳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어른들의 미신, 어버이

의 신음과 벗들의 괴로운 숨소리를 뒤로 하고 있다. 또 지금 자신이 가려는 길이 

‘경부 철도’처럼 평탄하지 않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러움

을 뒤로 한 채 현해탄을 건너가는 삼등 선실 밑에 자리한 화자는 찬란한 조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보며 희망에 겨워한다. 물론, 그 누가 한번 불러주지 않는 이

름이 될 수도 있지만, 역사의 견인차가 되어 새로운 지도의 화공이 된다는 것에 

그는 의미를 두고 있다. 

위 시에서 화자가 그리고 있는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다. 바로 식민지 조

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의미한다. 이 청사진의 화공이 되는 ‘청년’은 곧 조국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임화는 현해탄을 건너오는 새로운 문물을 통

해 조국의 역사를 바꿔갈 선각자, 영웅으로서의 청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바다 물결은 

예부터 높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두려움보다 용기가 앞섰다,

산불이 어린 사슴들을

거친 들로 내몰은 게다.

대마도를 지나면 한가닥 수평선 밖엔 티끌 한 점 안 보인다.

이 곳에 태평양 바다 거센 물결과

남친해 온 대륙의 북풍이 마주선다.

몽블랑 보다 더 높은 파도,

비와 바람과 안개와 구름과 번개와,

아세아의 하늘엔 별빛마저 흐리고,

가끔 반도엔 붉은 신호등이 내어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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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러기 청년들이

평안이나 행복을 구하여,

이 바다 험한 물결 위에 올랐겠는가?

첫 번 항로에 담배를 배우고, 

둘째 번 항로에 연애를 배우고,

그 다음 항로에 돈맛을 익힌 것은,

하나도 우리 청년이 아니었다. 

청년들은 늘

희망을 안고 건너가,

결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느티나무 아래 전설과,

그윽한 시골 냇가 자장가 속에,

장다리 오르듯 자라났다.·

-「현해탄」일부-

임화는 ‘두려움보다 용기’를 앞세우고 대마도를 지나가는 청년을 ‘희망을 

안고 건너가, 결의를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하며 ‘첫 번 항로에 담배를 배우고, 

둘째 번 항로에 연애를 배우고, 그 다음 항로에 돈 맛을 익힌 것은’우리의 청년

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현해탄을 건너는 모든 청년이 ‘우리의 청년’은 아니라

는 말이다. 우리의 청년은 ‘희망을 안고 건너가, 결의를 가지고 ’돌아온다. 이 

희망과 결의는 조국의 밝은 미래를 의미할 것이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결의하고 

‘즐거움과 희망을 모두 다 땅 속 깊이 파묻는 비통함’에도 역사적 부름에 신념

과 희망을 가지고 신문물을  받아들여오는 청년만이 임화가 주장하는 진정한‘청

년’인 것이다. 

임화의 시에서 ‘청년’은 개인적 영달이나 감정 따윈 잠시 묻어두고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임화는 그의 시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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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대의 전형적 인물이면서 ‘영웅’적인 ‘청년’을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역

사적 전망으로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청년은 시인 임화의 다른 자아인 동시에 모

든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

다. 

바다는 잘 육착한 몸을 뒤척인가.

해협 밑 잠자리는 꽤 거친 모양이다.

맑게 갠 새파란 하늘

높다란 해가 어느새 한낮의 커브를 꺾는다.

물새가 멀리 날아가는 곳,

부산 부두는 벌써 아득한 고향의 포구인가?

그의 발 빝,

하늘보다도 푸른 바다,

태양이 기름처럼 풀려,

뱃전을 치고 뒤로 흘러가니,

옷깃이 머리칼처럼 바람에 흩날린다.

아마 그는

일본 열도의 긴 그림자를 바라보는 게다.

흰 얼굴에는 분명히

가슴의 ‘낭만주의’이 물결치고 있다.

어떠한 불덩이가,

과연 층계를 내려가는 그의 머리보다도 

더 뜨거웠을까?

어머니를 부르는, 어린애를 부르는,

남도 사투리,

오오! 왜 그것은 눈물을 자아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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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무서운 것이……

불붙는 신념보다도 무서운 것이……

청년! 오오, 자랑스러운 이름아!

적이 클수록 승리도 크구나.

삼등 선실 빝 똥그란 유리창을 내다보고 내다보고,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을 때, 

깊은 바다의 검푸른 물결이 왈칵

해일처럼 그의 가슴에 넘쳤다

오오, 해협의 낭만주의여!

-「해협의 낭만주의」일부-

제목까지 해협의 ‘낭만주의’인 이 작품은 임화의 ‘청년’에 대한 입장을 분

명하게 보여준다. 위 시에서 청년은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 새 희망을 인도할 지

식인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열도를 바라보는 ‘그’의 가슴에는 임화 자

신이 주장하는 위대한 ‘낭만주의’이 흐르고 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남도 사투리에 눈물지을 만큼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청

년’의 가슴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열정으로 ‘바다’보다 더 설레고 있으며, 

그 ‘청년’은 적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배운 후, 다시 돌아올 때, ‘밝은 별’이 

되어 미래를 밝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자신이 처한 일제 치

하의 현실이 점점 강압적이고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존재임에 분명하지만 ‘적이 

클수록 승리도 크구나’라는 구절에서 결코 현실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미

래에 대한 전망을 굽히지 않는 결연한 자세를 분명히 느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청년’은 「네거리의 순이」의 오빠와는 달리 계급적 이데올로기

를 전면에 부각하는 인물은 아니다. 혁명적 낭만주의 시 속의 청년은 계급적 이데

올로기보다는 현실의 암담함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선각자적 인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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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지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청년의 이미지는 식민지를 살아가는 ‘청년 임화’의 또 다른 자아라 

할 수 있다. 엄혹한 현실과 역사의 부름 앞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그는 현

실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보적 신념과 긍정적 미래

에 대한 믿음을 ‘청년’을 통해서 그려내고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또 임화는 현

실 속에서 주저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아직 죽지 않은 ‘청

년’의 건재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다다다다. . . . 낭만적 낭만적 낭만적 낭만적 공간 공간 공간 공간 바다바다바다바다

오로지 

바다보다도 모진

대륙의 삭풍 가운데

한결같이 사내다웁던

모든 청년들의 명예와 더불어

이 바다를 노래하고 싶다.

비록 청춘이 즐거움과 희망을

모두 다 땅속 깊이 파묻는

비통한 매장의 날일지라도, 

한번 현해탄은 청년들의 눈앞에,

검은 상장(喪帳)으로 내린 일은 없었다.

오늘도 또한 나 젊은 청년들은

부지런한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이 바다를 건너가고, 돌아오고,

내일도 또한 

현해탄은 청년들의 해협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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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탄」일부-

위 시는 임화의 혁명적 낭만주의 시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현해탄이다. 

‘산불이 어린 사슬들을 거친 들로 내몰은’것처럼 ‘몽블랑 보다 더 높은 파도’

를 뚫고 현해탄을 건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시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의 낭만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이 시에서 바다는 현실의 질곡을 극복할 수 있는 재생의 심상구조를 지니고 있

다. 또 바다는 패배조차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는 고귀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자연

의 스승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낭만적 정신의 근원으

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바다의 이미지는 식민지 운명을 인식하고 그 시대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모색의 낭만적 공간이다. 이런 바다의 이미지는 ‘종로’와는 다르

게 계급주의의 사실로 그려지기엔 무리가 있다. 이미 임화에게 바다는 종로의 치

열한 리얼리즘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의 회한과 지식인으로서의 포부를 

가져다주는 낭만적인 세계의 문으로 보여진다. 이런‘바다’의 상징적인 이미지는 

그가 계급적 정형화의 도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낭만적 세계관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락선은 곤두설 듯 속력을 돋운다만,

인제 고향은 아득히 멀어졌고,

나는 저곳 산천의 이름도 못들었다.

-정녕 이곳에 고향으로 가지고 갈 보배가 있는가?

-나는 학생으로부터 무엇이 되어 돌아갈 것인가?

가슴을 짚어 보아라,

하얗고 가는 손아,

누구가 이러한 저녁

청년들의 가슴 위에 얹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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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 손에 흐르는 

더운 맥박을 짐작켔는가.

-「해상에서」일부-

대마도 남단이 수평선 위에 조금씩 보이는 저녁에 연락선 위에 선 주인공은 아

득히 먼 고향을 뒤로하고 있다. 여기서 바다는 고향으로 가지고 갈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 고향이란 비단 사전적 의미의 고향이 아닌 식민지 조국

을 의미하며 보배란 식민지 조국의 인민들을 일깨울 새로운 문물을 의미할 것이

다. 또 바다는 학생으로부터 무엇이 되어 돌아갈 통로이다. 학생이란 근대적 지식

을 배우는 입장이다. 학생인 주인공은 ‘배워서 무엇이 되어’돌아갈 것인가 고민

하고 있다. ‘무엇이 되어’갈 것인지 고민하는 학생이 되고 싶은 것은 식민지 조

국을 이끌어 나갈 선각자,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다. 

임화에게 ‘현해탄’은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적 지식과 문물을 받아들이는 공

간으로 임화에게는 마르크스주의를 알게 해 준 통로였다. 그는 현해탄을 오고가면

서 식민지 지식인의 회한과 설레는 마음을 함께 느꼈을 것이다. 이런 임화의 경험

은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봤을 체험이다. 임화는 그

런 식민지 지식인의 체험 속에서 나온 회한과 희망을 자기 고백적인 시에 담아서 

희망에 찬 어조로 노래했다. 즉, 현해탄에는 임화 자신 뿐만 아니라 많은 식민지 

지식인의 고민과 희망이 '낭만'적으로 녹아있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 우리 문단에서 바다는 초기 최남선의 작품이나 김억의 몇몇 작품

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의 바다는 어떤 역사적 의미나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저 풍경의 일부로 그려진 것이 전부이다. 바다가 시 전체에 등장하여 어

느 정도 시적 성취를 이룬 것은 정지용 이후의 일이다. 정지용은 「바다」라는 제

목의 시편만도 예닐곱 편이 될 정도로 바다에 대한 시를 창작하였는데, 그 역시 

해상 여행을 통한 바다의 경험이 있으며 일본 시에 대한 교양 체험 역시 바다에 

대한 그의 시적 감성에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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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지용 시의 바다는 대한해협이라는 바다일 뿐이다. 그의 시 속의 바다

는 식민지 현실이 탈색된 비정치적이며 비역사적인 물리적인 바다였다. 그러나 임

화의 바다는 물리적인 파란과 파고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즉, 한반도의 굴

곡 많은 역사를 나타내는 동시에 청년의 고난과 역경의 길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

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화의 바다는 단순한 해협이 아니라 ‘현해탄’으로 모

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45) 이는 임화의 ‘바다’가 다른 시인들의 바다와 차별

화되는 중요한 근거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다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낭만적 몽상’을 하는 

공간이다. 이 바다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신념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현실과 운명적 대결을 벌이는 

공간이므로 현실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바다와 청년의 이미지는 임

화의 현실 체험을 바탕으로 임화의 혁명적 낭만주의의 핵심인 ‘창조하는 몽상’

이 첨가되어 창조된 낭만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화의 체험이 바탕이 

된 현해탄 시편들은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의 공동 체험을 그렸다는 점에서 리얼리

즘적 요소를 갖는다 할 수 있다. 

2. 2. 2. 2. 혁명적 혁명적 혁명적 혁명적 낭만주의 낭만주의 낭만주의 낭만주의 시의 시의 시의 시의 한계한계한계한계

객관적 현실에 대한 주관적 관념을 통해 현실에 대해 소극적으로나마 응전하려

던 임화의 노력은 30년대 후반 현실의 암담함 속에서 서서히 퇴색되어 가는 모습

을 보인다. 더 이상 현실에 대한 분노와 해방에 대한 의지를 표출할 수 없게 되자 

그의 거시적이었던 관념은 조금씩 애상적이고 회고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 

자고새면

이변을 꿈꾸면서

나는 어느 날이나

45) 유종호, 『다시 읽는 한국 시인-임화』,문학동네, 2002.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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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하기를 바랬다

행복되려는 마음이 

나를 여러 차례

주검에서 구해 준 은혜를

잊지 않지만

행복도 즐거움도

무사한 그날그날 가운데

찾아지지 아니할 때

나의 생활은

꽃 진 장미넝쿨이었다.

푸른 잎을 즐기기엔

나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마른 가지를 사랑키엔

더구나 마음이 앳되어

그만 인젠 

살려고 무사하려던 생각이

믿기 어려워 한이 되어

몸과 마음이 상할

자리를 비워주는 운명이

애인처럼 그립다.

-「자고새면」전문-

‘벗이여 나는 이즈음 자꾸만 하나의 운명이란 것을 생각고 있다’란 부제 혹

은 보총 설명이 달려있는 이 작품은 원래 「失題」란 제목이었다. 이 시는 임화가 

절필할 무렵에 쓴 것으로 그의 감정을 솔직하게 실토한 작품이다. 그는 이 시에서

도 ‘어리고 앳된’청년으로서 역사적 소명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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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가 바라는 ‘이변’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저 하루하

루 무사히 지내는 것에 만족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의 삶이 ‘꽃’으로 

대비되는 신념과 투쟁이 져버린 장미넝쿨이라 생각하는 그는 ‘살려고 무사하려던 

생각이 믿기 어려워 한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신념을 버

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마지막 그는 ‘몸과 마음이 상할 자리를 비워주는 운명이 애인처럼 그

립다’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는 일관되게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저 손 놓

고 하루하루 무사히 보내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던 그는 마지막에서 상당히 모호

한 시어들로 매듭을 지어버린 것이다. 

‘운명’이란 단어는 유물론적 인식에 기인한 사회주의 이념에도 맞지 않고 그

가 꾸준히 추구했던 사회 개혁의 이상과도 거리가 있는 단어이다. 그리고 ‘운

명’이란 단어는 이성과 이해를 넘어서는 외재적 힘 앞에서 느끼게 되는 무력감의 

표현이다. 여기서 우리는 투쟁의 미화와 서사 충동을 특징으로 하는 「네거리의 

순이」에서 『현해탄』의 낭만주의로 이어지는 임화의 역정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던 시인은 이제 시를 통해 가늘게나마 

이어가던 자신의 이념과 신념들을 운명에 맡긴 채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

이 임화의 식민지 말기 시들이 보여주는 약점이자 혁명적 낭만주의 시의 한계점으

로 지적된다. 

혁명적 낭만주의 말기의 시들은 객관적 현실에 대한 주관의 절대적 우위, 즉 

주관주의적 편향이라는 약점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는 주체를 객관적 현실에 두지 

않고 시적 주체의 신념이나 결단으로 현실을 바라보려고 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시적 주체의 어조는 회고적이며 고백적, 자전적인 차원의 탄식으로 고정되면

서 회상적 센티멘탈리즘을 강하게 표출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혁명적 낭만주의 이론이 정립 될 때 서정시에 대

한 논의가 부족했던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정과 감정 자체를 정확

하게 구분할 수 있는 논리적 바탕이 부족한 가운데서 조급하게 혁명적 낭만주의를 

창작 방법으로 이끌어 낸 것이 주관적 센티멘탈리즘과 혁명적 낭만주의의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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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 대한 입장 확립의 결여로 나타난 것이다. 

대양과 같이 푸른 잎새를,

그 젊은 守護卒 滿山의 草花를,

돌바위 굳은 땅 속에 파묻은 바람은,

이제 고아인 벌거벗은 가지 위에 소리치고 있다.

청춘에 빛나던 저 여름 저녁 하늘의 금빛 별들도

幽冥의 하늘 저쪽에 흩어지고,

손톱같이 여윈 단 한개의 초생달,

그것조차 ‘레테’의 물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가?

동 서 남 북 네 속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두 활개를 쩍 벌려 大空을 휘저어 보아도,

목청을 돋워 소리 높이 외쳐 보아도,

오오, 오오,

암흑의 끝없는 洞穴

추위에 떠는 나무 가지의 號泣,

雷鳴과 같은 폭풍, 巨巖을 뒤흔드는 怒號,

오오, 이제는 없는가? 암흑 이외에!

오오, 드디어 폭풍이 우주의 지배자인가?

교목들은 어깨를 비비며 불길을 일으키고

시들은 풀숲은 불길에 그 몸을 던지며,

나무 가지는 하늘 높이 오색의 불꽃을 내뽑지 않는가

그리고 삼림은!

커다란 불길의 날개로 거인인 산악을 그 품에 덥석 끼고,

믿음직한 근육인 토양과 철의 골격인 암석을 시뻘겋게 달구면서

백척의 장검인 火柱를 두르며, 高遠한 정신의 雷鳴과 함께 암흑의 세계와 격투하고 있다.

진실로 영웅인 작열한 全山을 그 가운데 태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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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새여!그대 창백한 새여!

노래를 잊은 피리여!

너는 ‘햄릿’이냐? ‘파우스트’냐? ‘오네긴’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리製의 양심이냐?

-「암흑의 정신」일부-

이 시에서 임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암흑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파악하

고 절망에 빠져있는 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과 그의 비관적인 세계인식을 보여준

다. 그의 낭만의 공간이었던 ‘대양과 같은 푸른 잎새’와 ‘금빛 별’과 ‘손톱

같이 여윈 단 한 개의 초생달’까지 희망을 영원히 버리는 지옥의 문 저편, 망각

의 강 ‘레테’의 물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암흑만 보일 뿐

이다.

이 암흑의 정신 속에서 임화는 ‘칼’이나 ‘로자’혹은 ‘사코-반젯티’의 영

웅적 투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햄릿’과‘파우스트’,‘오네긴’을 찾는다. 

임화는 이제 암흑의 현실에 천천히 부식되어 가는 그의 의지와 현실에 슬퍼하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의 화자가 말하는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이가 들

어가는 것을 아파하는 모습은 바로 시인 자신일 것이다. 그저 숨죽이고 살아야하

는 현실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이만 먹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탄

인 것이다.

마지막 연에 임화는 ‘누가 청년의 가슴 속에 자라나는 영웅의 정신을 죽음으

로써 막겠는가’며 가냘픈 의지력을 보여주지만, 그것도 현실 극복의 의지라기보

다는 그저 자신을 추스르는 하나의 중얼거림으로 여겨질 뿐이다. 즉. 이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마저 꺾여버린 시인의 안타까움만이 시 전체에 흐르고 있다. 

그의 시 속의 혁명적 낭만주의의 ‘혁명’이 퇴색되어가면서 그의 시편들은 회

상적 센티멘탈리즘과 자위적인 희망의 읊조림으로 채워져 갔다. 이러한 임화의 태

도는 당시의 개인적인 병약함과 프로예술운동의 전반적인 침체라는 악재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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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여건이 되기 않았기 때문이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혁명’에 대한 꿈을 이어가지 못한 그는 현실에 대한 응전 방식이었던 혁명적 

낭만주의를 이어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즉, 혁명적 낭만주의 시의 몰

락은 시인 임화가 ‘혁명’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

다.

            

제 제 제 제 3333절절절절. . . . 혁명적 혁명적 혁명적 혁명적 낭만주의 낭만주의 낭만주의 낭만주의 시의 시의 시의 시의 문학사적 문학사적 문학사적 문학사적 의의의의의의의의

30년대에 들어서면서 카프가 내세웠던 진보적 문학은 위기 상황을 맞아 정체성 

확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임화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보적 문학의 세 가

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첫 번째, 프로 문학 진영내의 창작방법이 하나로 고정화되고 이로 인해 창작에 

흥미를 잃은 작가들의 창작 자체가 부진한 문제였다. 당시 카프는 문학을 단순한 

정치 투쟁의 도구로 전락, 초기 보여주었던 리얼리즘의 문학성까지 잃고 말았다. 

결국 ‘남은 것은 이데올로기 뿐’이었던 시기에 임화는 리얼리즘 시의 문학적 정

체성을 확인해야 했다. 이는 임화에게 프로 문단의 존폐와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자신의 문학적 의식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을 것이

다. 또 초기 문단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나 곧 센티멘탈리즘에 빠져버린 단편

서사시를 넘어서는 것도 의식해야 했을 것이다. 이런 문학 내적인 문제에 당면한 

임화는 건전한 서정성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리얼리즘 시를 창작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  

두 번째는 카프라는 조직적 구심점이 없어진 상태에서 진보적 문학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문제였다. 일제의 탄압에 카프가 무너진 이후 많은 시인

들에게는 전향을 하거나 은둔하는 것, 혹은 적극적으로 재건의 길에 나서는 것 이

외의 선택의 길이 없었다. 실제로 일제의 탄압으로 조직이 무너지자 많은 카프 시

인들이 전향을 하거나 아예 절필을 하고 떠나버린다. 그러나 임화는 적극적으로 

주체 재건의 문제를 주장한다.그는 주체의 재건에 앞서 진보적 문학에 대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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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과 반성,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는 신념과 결단의 재정립이라는 두 가지 논점

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임화는 범문단적으로 이렇다 할 이념이 없어진 현상과 이에 따른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카프라는 조직

을 운영했던 임화에게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리얼리즘 문학의 위기 상황에 놓인 

조선 문단은 밀려드는 외래 사조 속에서 흔들리게 되는데, 임화는 이런 상황 속에

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학 이론의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모더니즘을 비롯

하여 새롭게 유행하는 문예 이론에 대한 프로 문단의 의식 부재를 의식했다. 

임화의 혁명적 낭만주의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임

화가 문학의 외적, 내적 문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주장한 혁명적 낭만주의는  

먼저 문학이 창조하는 몽상을 통해 엄혹한 현실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주장한다.  

그리고 혁명적 낭만주의 시를 통해 역사에 대한 전망과 현실에 대한 정신적 저항

을 보여주었다. 이는 문학을 통해 적극적 투쟁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응전

의 방식이기도 했다. 

오오! 어느 날

먼먼 앞의 어느 날,

우리들의 괴로운 역사와 더불어

그대들의 불행한 생애와 숨은 이름이

커다랗게 기록될 것을 나는 안다.

一八九○年代의 

一九二○年代의 

一九三○年代의

一九四○年代의

一九××年代

........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간

폐허의 거칠고 큰 碑石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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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별이 그대들의 이름을 비출 때,

현해탄의 물결은

우리들이 어려서

고기떼를 좇던 실내(川)처럼

그대들의 일생을

아름다운 전설 가운데 속삭이리라.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바다 높은 물결 위에 있다. 

-「현해탄」일부-

현해탄을 오가는 선상에 오른 청년들의 심사를 형상화 한 위의 시에서 임화는 

암흑의 시대를 이겨나가려는 주체의 의지와 정열, 영웅적 꿈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협의 낭만주의」와 비슷하게 이 작품에서도 계급적 이데올로기는 두드

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암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떠나 정서

적인 감흥을 노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서는 단순하게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관

점이 아니다. 이 정서적인 감흥은 역사에 대한 전망과 희망을 그리고 있으며 사실

적인 공간을 낭만주의적 의식을 통해 형상화 한다. 바로 이 점이 현실에 대한 저

항 의지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여 시적 예술성을 해쳤던「네 거리의 순이」

계의 감정과 다른 점이며 임화의 혁명적 낭만주의 시가 갖는 의미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임화는 외래 사조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들여와 당시 위기 상황이던 조선 문

학계에 대입시켜 혁명적 낭만주의 이론과 시들을 창조해 냈다. 이는 현실 그대로 

그리는 메마른 사실주의 시가 아닌 낭만적인 정서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혁명

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낭만적인 것이 미래를 그리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

고 자신의 사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실험적이나마 증명했다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특히 현대에 넘어와 노동시의 영향을 주었으며 프로시의 명맥을 유지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하겠다. 

자신의 신념이었던 사회주의 사상성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시인의 감수성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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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에 첨가하고자 했던 임화는 그 방법으로 선택한 혁명적 낭만주의 시를 통해 

프로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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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333장장장장. . . . 결론결론결론결론

이상으로 카프시의 기수로 일컬어지는 시인 임화의 창작론적 방법인 혁명적 낭

만주의와 현해탄 시로 일컬어지는 혁명적 낭만주의 시에 대해 알아보았다. 

임화의 시는 1920년대 초 ‘자유로운 감정의 표현’으로 대표되는 《폐허》,

《백조》파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모더니즘과 사회주의를 함께 수용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카프 조직에 가입하면서 사회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의 현실

을 서사화 한 계급적 이데올로기의 시 세계를 펼쳐나간다. 그러나 임화는 카프의 

탄압과 해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버팀목으로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새로운 문학이론을 도입한다. 이는 낙관적 전망의 형상화로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

던 그의 의지의 대변일 것이다.  

당시 혁명이 성공한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대두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뿌리를 

둔 혁명적 낭만주의는 그 자체가 연구된 하나의 문학 이론이 아니라 정책으로 생

겨난 것이었기에 논리 상 허점이 많았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가 격해

질수록 많은 프로 시인들이 이 이론의 허점을 이용하여 전향의 빌미로 삼았다. 그

러나 임화는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통해 자신과 프로 문단의 위기를 타파하고자 

했다. 그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을 통해 여타의 다른 문학 이론가들을 공격하

였으며 흔들리는 카프 시인들의 이론의 구심점 역할을 해냈다. 

그는 김남천과의 ‘물’논쟁에서 작가는 작품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맑스주의를 통한 리얼리즘의 논의를 통해 창작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임화는 볼세비키적 노선의 정치성과는 거리가 있는 문학성을 강조하며 예술성에 

치우친 모습을 보인다. 그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몰 당파성과 객관주의를 비판하

며 혁명적 낭만주의를 주창하면서 스스로 역사적 전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변혁의 열정을 노래한 서정시”46)라고 정의할 수 

있는 혁명적 낭만주의 시는 프로시의 결함을 극복하려는 혁명적 낭만주의의 문학

46) 김정훈, 『임화 시 연구』국학자료원, 2001.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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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천이며 엄혹해지는 현실에 대응하는 시인의 응전 방식이기도 했다. 

혁명적 낭만주의의 핵심은 ‘전망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혁명적 낭만주

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을 형상화시켰다. 이는 혁명적 낭만주의 시에서도 발견되는 특성인데, 임화는 우

선 자연의 순환과 역사의 변화, 발전을 대비시킴으로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을 노

래했다.

혁명적 낭만주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

은 현해탄 시에 임화를 비롯한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체험으로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바다는 혁명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낭만적 스승이자 신세계의 문

으로 상징된다. 혁명적 낭만주의 시의 서정적 주인공인 ‘청년’은 한 개인이 아

니라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동시대적 공동 체험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인물

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현해탄을 넘어 신문물을 접하러갔던 임화 자신의 모습과도 

겹쳐지는 부분이다. 

그는 이 낭만적 공간인 현해탄을 건너는 영웅적인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계급

적 역사관을 통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는 자연의 

순환과 역사적 흐름을 비유하여 끝내 오고야 말 밝은 미래를 그렸으나, 인간의 주

체적 결단과 의지만이 역사의 낙관적 미래를 보장한다는 주제의식을 담았다.  

혁명적 낭만주의 시는 카프 시절 무시되었던 서정성을 회복하려는 프로시의 새

로운 노력이었다. 임화는 혁명적 낭만주의 시를 통해 감성의 바탕이었던 낭만성과 

현실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임화는 역사적 전망을 가지고 자

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실성을 획득한 시를 보여주었다. 

서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문학 내적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한다면, 임화는 문학 

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도 혁명적 낭만주의를 이용하였다. 임화는 혁명

적 낭만주의를 ‘창조하는 몽상’으로 일컬었으며 시를 통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형상화시켰다. 이는 문학 외적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을 자신의 세계관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발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임화는 문학의 외적, 

내적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혁명적 낭만주의는 일종의 ‘전술’로 이용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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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혁명적 낭만주의 시는 리얼리즘에 바탕을 둔 낭만성이

라는 특별함을 가지고 당시 프로 문단의 신선한 바람을 불고 왔다는 데에 문학사

적 의의를 갖는다. 또 임화 자신이 혁명적 낭만주의 시를 창작하며 그에 대한 이

론을 정립해 나가는데서 하나의 시작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

도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임화를 비롯한 프로 문단의 시들이 현대 시에도 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서 그의 혁명적 낭만주의 이론과 시들은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더 많은 연구

를 통해 임화라는 시인과 그의 작품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되기를 바란다.



- 46 -

참 참 참 참 고 고 고 고 문 문 문 문 헌헌헌헌

1.1.1.1.자료자료자료자료

김외곤 편, 『임화전집1, 2』,박이정, 2000.

임규찬, 한기형 편, 『카프비평자료총서』, 태학사, 1990.

임화, 『현해탄』, 작가문화, 2003.

____,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신승엽 편, 『임화전집1 현해탄』, 풀빛,1988.

편집부 편, 『임화선집1』, 세계, 1988.

2.2.2.2.논문논문논문논문

김외곤, 「임화의 초기 문학 활동 연구」, 《인문과학연구 12집》, 서원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03.

김성균, 「임화시의 낭만성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7.

김중호, 「임화연구-창작방법론에 나타난 문학의 논리와 전향의 논리」, 홍익

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7.

노상래, 「카프문인의 전향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6.

신명경, 「임화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0.  

신종호 , 「임화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1.

안심순, 「임화연구」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8. 

오인숙, 「1930년대 리얼리즘론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1987. 

유임하, 「임화시의 변모양상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1989.

이태숙, 「임화시의 변모양상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1.

전성은, 「임화시의 전개양상」,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2.

정경운, 「임화의 낭만주의론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0.



- 47 -

정순진, 「리얼리즘 시의 흐름과 양상」, 《어문연구 25집》, 1994.

정영곤, 「임화시의 연구」,《어문교육논집 9집》, 부산대학교, 1986.

최수진, 「1930년대 임화시 연구-『현해탄』에 나타난 낭만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8.

허형만, 「1930년대 임화와 후평의 리얼리즘론 비교연구」, 《한국언어문학 42

집》, 한국언어문학회, 1999.

3.3.3.3.단행본단행본단행본단행본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배게, 1984.

김영민, 『한국비평논쟁사』, 한길사, 1992.

김용직, 『임화문학연구』, 새미, 1999.

______, 『한국 근대 시사』, 학연사, 1986.

김윤식, 『임화연구』, 문학사상사, 1989.

______,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76.

김정훈, 『임화 시 연구』, 국학자료원, 2001.

김외곤, 『한국 근대 리얼리즘 문학 비판』, 태학사, 1995.

김휴 편, 루나찰스끼 외,『사회주의 리얼리즘-세계관과 창작방법의 문제』, 일

월서각, 1987.

나병철,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한길사, 1990.

문학과사상연구회,『임화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4.

박상천, 「임화론」, 『한국현대시인론』, 태학사, 1989.

이항재 역, R.H.스타시,『러시아문학비평사』, 한길사, 1987.

임영천 엮음, 『카프 문학과 비평의 논리』, 다운샘, 2005.

임홍배 역, 에르하르트 욘,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입문』, 사계절, 1989.



- 48 -

국 국 국 국 문 문 문 문 초 초 초 초 록록록록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 앞에서 시인 임화는 늘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혹자

들은 그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시인이라 보았고 혹자들은 역사적 시각을 바탕

으로 낭만적 시를 쓴 시인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본 논문은 임화라는 시인을 둘러

싸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 그가 추구했던 이념과 창작을 낭만주의에서 연구하고

자 한다.

  ‘도시의 가출 청년’으로 시인의 대열에 합류한 임화는 태생 자체가 이념성이 투

철한 노동자 계급과는 차이가 있었다. 예민한 감수성의 도시 청년 임화는 모더니즘

을 바탕에 둔 낭만성에 눈을 떴고, 이런 경향은 그가 카프에 가입하면서 사라지는 

듯 한다. 잠시 혁명에 대한 이념으로 사라지는 듯 했던 낭만주의는 30년대에 들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정세화 관련이 깊다. 30년대는 임화에게는 고

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시기였다. 이 때  카프에는 탄압의 광풍이 불었고 새로운 창

작 방법으로 도입되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격렬한 논의는 일부 시인들에게 변

절의 빌미까지 제공한다. 이에 서기장이었던 임화는 분열되는 카프 조직을 재건하

고 당시 유행하던 기교주의 시에 대한 경계의 수단으로 혁명적 낭만주의를 주장하

게 된다. 

  혁명적 낭만주의는 현실 도피적이고 비 진보적인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미래를 지향하고 이상을 추구한다. 그는 리얼리즘과 낭만주의가 

본질적으로는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일치점을 찾고 암울한 현실에 

대한 리얼리즘적 극복 방안으로 혁명적 낭만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임화의 혁명적 낭만주의는 그저 ‘주의’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작품 안

에서 창작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주로 30년대 작품들이며, 시집 ‘현해탄’에 

수록된 작품들이 많다. 이때 작품들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데, 먼저 이상

을 꿈꾸는 ‘청년’의 이미지를 정면에 부각시킨 것이다. 임화의 혁명적 낭만주의 시

에는 현해탄을 넘어가는 청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청년’들은 개인의 회한이나 욕

망을 뒤로하고 식민지 조국을 일깨울 새로운 문물을 배우러 가는 영웅으로 그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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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그들이 건너가는 현해탄은 단순한 ‘바다’가 아닌 역사의 파란을 의미하며 청

년들이 식민지 운명을 인식하고 그 시대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의지를 돋우는 공

간이다. 이런 청년과 바다의 이미지는 투철한 계급의식의 전형이라기보다는 임화

의 도일 체험을 바탕으로 한 낭만적 세계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임화의 혁명적 낭만주의는 카프라는 조직의 와해를 막으려는 임화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리얼리즘과 낭만주의를 결합하고 그 안에서 역사적 현실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형상화 한 작품을 통해 미래에 대한 신념을 노래했다. 이는 혁명적 

낭만주의가 단순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돌파구로 마련했던 문학 이론일 뿐만 아니

라 창작의 방법으로서 작가가 미래에 대한 ‘창조하는 몽상’을  작품을 통해 보

여주고자 했던 작가 임화의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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